
회 장

유난히 길었던 무더위와 장마를 넘기니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. 

협회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

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, 희생 덕분입니다. 

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.

그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. 

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,

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. 

여러분의 한가위에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!

가족과 함께 가을 인사를 전하고, 사랑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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